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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먼저 

*날짜 : 3월 15일 
*찬송 : 453장 (1절, 2절) 
*기도 : 구역원 중에서 
*말씀 : 누가복음 9: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
니라” 

*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처럼 호언장담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 하심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궁핍이나 사람들의 배척
과 같은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생각하기) 나는 주님을 위해, 출세와 성공을 포기하고 있는가, 출세와 성공을 위해, 주님을 포기하고 있는가?  

 ▶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해서 말씀하심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생각하기) 나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로 인해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자.  

 ▶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로 결심하고 쟁기를 붙잡았다면, 오직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지, 이곳저곳 기웃거리면 안된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의과 
세상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과 같다.  
    (생각하기) 양다리를 걸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 1)에릭 리들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주일이라는 이유로 100m 경기와 400m 계주에 출전을 
포기했다. 그로인해 영국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대신 200m에서 동메달, 400m에서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2)4번째 동방박사 알타반, 그는 3명의 동방박사와 함께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드리러 가
다가, 길에서 가난한 사람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느라, 정작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선물도 드리지 못했
다. 하지만 먼 훗날 자신이 도왔던 그들이 바로 주님이심을 깨달았다.  
    (생각하기) 책임을 위해 신념을 포기할건가, 신념을 위해 책임을 포기할건가?  

*찬송: 453장 (3절, 4절) 

*합심기도 
1.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함으로, 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2.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더해 갈 수 있도록.. 
3. 조수교회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4. 서로 밑가지로 섬기며 격려함으로, 구역모임이 따뜻한 가족 같은 모임이 되도록.. 

*주님의기도 

                                                                                                                         (작성: 이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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